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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판왕’은 여전히 강력하다.
오승환(37·콜로라도 로키스)에게 2018년은 굴곡

진 한 해였다. 2014년부터 2년간 일본을 평정한 그는
2016시즌을 앞두고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했
다. 2년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뒷문을 지키며
‘파이널 보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2018시즌
을 앞두고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었다. 2월초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이 눈앞이었지만, 텍사스가
오승환의 팔꿈치 염증을 이유로 몸값 깎기에 나섰다.
2017년 다소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 결국 텍
사스와 계약을 거부한 뒤 다시 새 팀 찾기에 나섰고,
이과정에서국내복귀까지진지하게고민했다.

결국 2월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1년 계약하

며 미국 잔류를 결정했다. 시즌 중반 콜로라도로 트
레이드됐지만 무대를 가리지 않았다. 2018시즌 두
팀에서 73경기에 출장해 68.1이닝을 소화하며 6승
3패 3세이브 21홀드, 평균자책점 2.63.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무대까지 밟으며 주가를 올렸다. 팔꿈치
에 대한 우려를 완벽히 불식시켰다.

지난해 초 맺은 계약의 옵션 조항은 ‘70경기 출장
시 계약 자동 연장’이었다. 오승환은 73경기 출장으
로 이를 달성했다. 2019년에도 콜로라도 유니폼을
입게 됐다. ‘마무리 천직’ 오승환이 그리는 선수 인생
의 마무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10월 중순 귀국
후 입을 꾹 닫았던 오승환은 스포츠동아의 신년 인
터뷰를 통해 진심을 털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뀫‘알동부’부터 ‘투수들의 무덤’ 이겨낸 돌부처
-계약 불발, 트레이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까지….
길었던 2018년이 끝났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웃음). 시즌 초반 계약과 관
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시즌을 치르다보니 다 잊혀지더라. 트레
이드도 마찬가지다. 주위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
았는데,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만
큼 여러 팀에서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인정한 것 아
닌가. 무리 없이 한 시즌을 잘 치른 것 같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는 ‘지옥의 AL동
부’로 불린다. 해발 1600m 고지대에 위치한 콜로라도
의 홈구장 ‘쿠어스필드’는 투수들의 무덤이다. 두 곳을

1년 안에 연달아 홈으로 쓰는 것은 드문 일이다.
“오히려 동료들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 콜로라도
이적 후 동료들이 서로 ‘너도 AL 동부지구에서 한
번 뛰어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일종의
미션처럼 여기는 것이다. 쿠어스필드는 확실히 선
수들에게 쉽지 않다. 고지대가 익숙하지 않는 원정
라커룸에는 산소 호흡기도 비치돼있다. 원정 경기
전날에는 경기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그날 곧바로
이동한다. 한시라도 일찍 저지대로 가기 위해서다.
또, 트레이너들이 수시로 물과 음료를 챙겨준다.
그런 풍경들이 신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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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꺎작년국내복귀원했지만삼성이거부꺏
신년단독인터뷰｜‘끝판왕’오승환을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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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끝판왕’ 오승환(콜로라도)의 도장깨기는 무대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돌부처’의 위용을 뽐내는 오승환이지만, 그의 마지막 목표는결국 한국 복귀다.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에 서운함을 느꼈음에도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기나긴 침묵을 깨고 스포츠동아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오승환.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토론토 계약 하기전 삼성측과 접촉삼성에선 난색…꺎집이 사라진 느낌꺏올 시즌 끝난후 삼성으로가고싶다


